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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구공단, ’2026 건물유지관리산업전‘
참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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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및 안전 신기술 모색

[시정일보 김혜란 기자] 마포구시설관리공단(이사장 한일용)은 지난 2월4일 킨텍스 제1전시장

(경기도 일산 소재)에서 열린 ‘2026 건물유지관리산업전’ 및 ‘코리아빌드위크’를 방문, 최신 시

설관리 기술을 참관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구매상담회를 가졌다.

이날 현장에는 공단 직원 14명이 참석해 급변하는 건물 관리 트렌드를 파악하고, 시설물 안전

관리에 접목할 수 있는 신기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.

특히 공단은 단순 관람에 그치지 않고, 박람회에 참가한 18개 우수 제품 출품업체와 ‘공공기관

구매상담회’를 진행하며 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. 상담회에서는 △공공기관 내 AI(인공

지능) 적용 제품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△제품 기능 보완 사항 제언 △현장 적용 시 예

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.

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지난 4일 ‘2026 건물유지관리산업전’ 참석을 기념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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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최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안전 및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제품들을 면밀히 살폈

다. 직원들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안전 장비와 스마트 관리시스템 등을 직접 체

험하며, 공단 시설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다.

한일용 이사장은 “이번 참관과 상담회를 통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시설 관리

기법을 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”며, “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

업 제품을 적극 발굴하고,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안

전 고도화에 힘쓰겠다”고 전했다.

한편,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고, 선진 시설

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매년 관련 박람회 참관 및 구매 상담 활동을 지속할

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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